
어로전에서 중시하신 문제 

 

2015년 5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신포원양수산련합기업소를 

찾으시여 기업소가 나아갈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면서 물고기를 

많이 잡자면 당에서 제시한 출어일수를 철저히 보장하여야 하며 어기를 

놓치지 말고 제때에 어장을 타고앉아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어장의 주인이 

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물고기를 많이 잡아들이기 위한 방도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수산부문에서는 해양상태가 변하는데 맞게 

시기를 놓치지 말고 물고기를 따라가면서 잡아야 한다고, 그러자면 방법을 

연구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낡은 물고기잡이방법에 매달려가지고서는 물고기를 많이 

잡을수 없다고 하시면서 물고기잡이를 과학화하여야 한다고 그루를 박아 

강조하시였다. 

물고기잡이의 과학화, 이것은 황금해의 새 력사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에서 관건적문제였다. 

하기에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물고기잡이를 과학화하자면 기업소에 

꾸려진 과학기술보급실운영을 잘해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 운영방법에 

대하여서도 차근차근 가르쳐주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연혁소개실과 혁명사적물보존실을 

돌아보시고 기업소의 과학기술보급실에 들리시였을 때였다. 

수수한 의자에 앉으시여 콤퓨터화면에 위성으로 관측한 이날의 

바다물온도자료가 현시된것을 보아주시며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기업소에서 과학기술보급실을 꾸려놓고 종업원들에게 과학기술을 

보급하는것은 좋은 일이라고 치하하시면서 과학기술보급기지를 

꾸려놓는데만 그치지 말고 세계적추세에 맞는 가치있는 과학기술자료들을 

많이 갖추어놓고 누구나 적극 활용하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